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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가정 공동체 

(고전 13:1-13 /전광진 목사님) 

1. 가정은 서로서로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 포기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문화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자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배워야 한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2. 가정은 서로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교회, 가정)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용서하라. 

3. 가정은 서로서로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희생의 마음을 품고 참된 헌신과 사랑을 갖고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가정은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한다. 

칭찬과 격려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벧전 3:10)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라. 

빅터 프랭크 (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 하는데 인간이면서 인간화 하는데 실패하고 인간이면서 사랑하는데 실패한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 이기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다. 

<느낀점, 적용>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본다. 말 조심 하자 

남편이나 아이에게 친하다고 허물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집안에서 더욱 말조심 하겠다. 칭찬과 격려로 웃음이 가득한 가정, 쉽고도 어려운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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